
Introduction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

고 긍정적인 발달로 이끌어가는 능력이며 짧은 시간이 아

닌 자녀의 출생부터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과정이다. 

자녀가 발달함에 따라 부모 또한 자녀의 발달적 욕구에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ttachment and 
Parenting Anxiety of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Child-Based Self-Worth
Eun Hye Yang1, Ji Hyun Oh2

M.A., Department of Counselling Psychology,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1

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ling Psychology,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2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양육불안의 관계: 자기분화와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양은혜1, 오지현2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1,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2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self-differentiation and child-based self- 
worth sequentially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anxious attachment and parenting anxiety in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on 400 mothers raising children aged 7 to 12 and consisted of anxiety 
attachment, parenting anxiety, self-differentiation, and child-based self-worth.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7 and SPSS Macro versions 4 and 6.
Results: Self-differentiation and child-based self-worth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ttachment and parenting anxiety. Self-differentiation and child-based self-worth displayed sequential medi- 
ating effects.
Conclusion: What kind of personal path the mother who formed anxiety attachment was affected by when she 
felt parenting anxiety was confirmed. In particular, to prepare a counseling intervention plan in parental 
counseling by confirming the sequential mediation of self-differentiation and child-based self-worth is 
meaningful. In counseling, dealing with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will be an important factor for mothers 
who complain of parenting anxiety. Given that previous studies examining parenting anxiety in relation to the 
mother’s self-esteem are insufficie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revealing how the mother’s internal variables 
of raising school-age children focus on relationships that increase parenting anxiety. The fact that the 
child-based self-worth, which reflects th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 of highly interested in 
academic and child achievement, was found to increase mother’s parenting anxiety is meaningful.

Keywords : school-aged children, anxiety attachment, parenting anxiety of mothers, self-differentiation, child- 
based self-worth

Corresponding Author: Ji Hyun Oh, 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ling 
Psychology, Chosun University, 309, Philmundaero, Dong-gu, Gwangju, Korea.
E-mail: ojh＠chosun.ac.kr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search Article Korean J Child Stud 2026;47(1):219-234
https://doi.org/10.5723/kjcs.2026.47.1.219
pISSN: 1226-1688 eISSN: 2234-408X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5723/kjcs.2026.47.1.219&domain=pdf&date_stamp=2026-02-28


Yang and Oh 220

맞춘 역할을 가지게 되는데 학령기 아동의 양육은 신체

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에서 발달적 특징이 영유아기와 

차이가 있다. 학부모로서의 역할이 더욱 다양해 지는데,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방과 후 돌봄과 또래 관계 형성 

등에 도움을 주게 된다. 특히 학령기에는 원하지 않는 일

들도 견디고 수행하는 시기로 자신을 유능한 사람으로 느

끼며 근면성을 발달해 나간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적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는 자신

의 정서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향

상된다(Jeong, 2014). 이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

한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의 부모역할이 가

중되고 양육 역량이 더욱 요구됨을 알 수 있다(Ahn & Lee, 

2013; W. Lee, 2023). 

최근에는 SNS 이용이 증가되면서 접하는 정보를 실제 

양육에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며 양육의 의미가 신

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양육불안이 더욱 증가된다(S. M. Kim 

& Kim, 2020). 많은 양의 정보는 불확실하고 모호한 과

정인 양육에서 오히려 혼란과 불안을 가져올 수 있으며

(W. Lee, 2023) 이러한 환경에서 다른 가정과 비교를 하

게 되고 아동을 잘 길러야 한다는 강박적인 부담이 증가

한다(Sohui Lee et al., 2002). 특히 자녀가 유아기에서 학

령기로 전환되는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연구(S. J. Kim et 

al., 2015)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자녀는 스스로 직면하는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초등학교 입

학 시기에 불안이 높아진다. 또한 교과목 위주의 학습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성취에 관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는 객관적인 결과로 나

타나기 때문에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역할에 대한 평가로 

느껴지게 되어 책임이 가중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

머니의 양육불안에 대해 면담을 진행한 선행연구를 보면 

취업모와 전업모 둘 다 과도한 양육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양육불안의 향상으

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J.-H. Lee & Park, 2020). 

양육과 불안이 합쳐진 양육불안(parenting anxiety)은 자

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부모의 복잡하고 부정적인 

정서로 불안을 의미하며 ‘압박 받는 부모현상(pressured parent 

phenomenon)’으로 불리기도 한다(Grolnick & Seal, 2008). 

불안이 높은 부모는 위협을 더 민감하게 감지하고 무의식

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으로 왜곡하며 더욱 작은 자극에도 

불안을 느낀다(Eysenck, Derakshan, Santos, & Calvo, 2007). 

자녀의 발달에서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것에 초점을 두며 

선택적인 편견으로 인한 비교와 경쟁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Oh & Kim, 2021)으로 연결되어 불안이 양육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

니의 양육불안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으나 그동안 부모가 

느끼는 불안에 대한 연구는 주로 특성불안이나 상태불안, 

분리불안과 같은 변인으로 측정되거나(Hong & Lee, 2018; 

I. Y. Lee & Chong, 2016; H. B. Shin, 2012) 혹은 양육불

안을 양육스트레스와 혼재되어 사용했다(Sunnam Lee & 

Lee, 2017). 일반적인 불안척도인 STAI나 BAI, 스트레스 

척도인 K-PSI 등을 사용해왔으나 이러한 변인들은 양육

이라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양육불안에 대한 척도는 We와 Chae (2015)의 연구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까지 그 대상과 하위요인을 달리하며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양육불안을 높이는 경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개

인내적인 특성이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고

자 한다.

양육불안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어머니의 불안애착을 

찾아볼 수 있는데, 현재 어머니가 어떠한 애착을 형성하

였는지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성인애착이란 생애 초기부터 형성된 애착이 성인기

에도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특정한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안

정과 친밀감을 유지하려는 성향이다(Berman & Sperling, 

1994). 그 중 불안애착은 관계에 대한 집착과 몰입, 근접

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과잉 활성화(hyperactivation)된 정

서적 대처전략을 사용하여 타인에 대한 근접성을 강박적

으로 추구하고 관심과 주의를 확인하려는 강한 노력을 하

게 된다. 거부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대인관계에서 경험하

는 위협을 반추하거나 과장되게 지각하고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여 타인의 주의를 이끄려는 모습을 보인다(Mikulincer 

& Florian, 1998; Shaver & Mikulincer, 2002).

이러한 특성을 가진 불안애착은 불안장애와 밀접한 관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ckelson, Kessler, & Shaver, 

1997). 불안애착을 형성한 어머니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거부와 관련된 공포로 인해 관계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하여 높은 불안으로 이어진다(Moon & Min, 2008).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지각하기 때문에 심리적 부적응

을 증가시키고 양육 상황에서 또한 부정 정서를 예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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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며 상실과 거부와 같은 정서를 자주 느껴 양육불

안이 높아질 수 있다(Kang & Choi, 2019). A. Lee와 Chung 

(2022)의 연구에서 유아기 자녀 어머니를 대상으로 불안

애착이 양육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불안애착 어머니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으

로 인해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고 끊임없이 확인받고자 한

다. 이러한 불안애착을 가진 어머니는 양육자로서 역할과 

능력에 대한 불신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육불안은 

가중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특히 학령기 아동은 어머니와 밀착되어 있던 유아기와 

달리 또래와의 관계도 중요해지면서 부모자녀 간 관계가 

변화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아동은 집

단활동에 참여하며 또래와 협동하는 방법을 배우고, 학업 

및 운동기술 향상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다(Jeong, 

2014). 이에 따라 초등학교 시기에 어머니는 학교생활 적

응, 방과 후 돌봄, 또래관계 형성 지원 등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는 이전 시기와는 다른 형태의 집약적

인 돌봄노동을 요구한다(Y. K. Lee & Lee, 2021). 이처럼 

영유아기와 달라지는 부모역할로 인해 혼란을 경험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에 

대한 객관적, 공식적 평가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부모 역

할 수행에 대한 외적 평가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불안애착 성향의 어머니에게 이러

한 상황은 자녀의 독립과 분리를 위협적으로 지각하게 만

드는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정서적 혼란을 

경험하며, 이는 양육 과정에서의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애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성되며 

이후 변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양육불안의 관계를 매개하는 심

리적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애착은 자기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자기분화

(differentiation of self)는 가족체계이론의 핵심 개념이다. 

사고와 정서를 분리하는 능력과 타인으로부터 자기를 분

리하여 정서적 관계를 맺으면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며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별화된 정도를 말한다

(Kerr & Bowen, 1988). 자기분화는 가족 내의 정서적 과

정을 중요시하며 심리내적으로 성숙하고 감정에 따라 충

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이다. 관계적인 면에서 자신

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으로 보다 성숙한 자기를 가지고 있다(Cho & 

Park, 2012). 이러한 자기분화의 개별성과 연합성의 개념

과 애착이론의 분리와 애착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자

기분화에서 개별성과 일체성의 균형을 가졌을 때 분화 수

준이 높아지는 것처럼 애착이론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형

성하는 것은 주 양육자와의 친밀감과 독립성이 균형을 이

루었다고 볼 수 있다(Hwang & Park, 2003). 애착은 건강

한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부모와의 긍정적인 경험은 자녀의 자기분화 수준을 

높일 수 있다(Bartle & Anderson, 1991). 선행연구에 따르

면 성인애착이 자기분화를 매개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

치는 것(Ah & Lee, 2016)으로 나타났으며, 성인 불안애착

이 자기분화에 부적인 영향을 주어 연인관계 만족도를 저

해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Yoon, 2021). 

자기분화는 부모의 정서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주게 되

는데 Bowen (1976)은 자기분화와 불안이 역기능적인 관

계를 만들기 때문에 가족치료의 목표는 자기분화를 촉진

하여 불안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즉, 사고와 

감정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자기분화를 통해 불안을 다스

릴 수 있는 것이다. 자기분화가 높을 때 타인과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고 불안을 느낄 때 정서적인 충동

을 다루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 때 만성적인 불안이 높아지며 스트레스를 지각했을 

때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외부세계

에 매우 민감하고 객관적인 지각이 어려워 타인보다 스트

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적다(C.-O. Park & Cho, 2011). 감정과 사고를 분

리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자아개념이 빈약하

고 정서적인 균형을 저해해 결국 높은 수준의 만성불안이 

나타난다(S.-S. Lee, 2000). 부모의 자기분화와 양육불안을 

다루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분화가 어머니의 불안

과 양육태도를 예측하여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 때 어머니

는 불안을 더 높게 지각하고 이는 양육에서 자녀와 부정

적인 상호작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O. Park & 

Cho, 2011). 따라서 자기분화 수준은 매우 친밀한 관계인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불안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양육불안을 연결하는 또 다른 변

인으로는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있다. Crocker와 Wolfe 

(2001)는 자존감과 개인이 원하는 목표 사이에 연결된 

‘자기가치감 수반성(contingencies of self-worth)’를 제시하

여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따

라 자존감에 미치는 영역이 달라짐을 제시하였다. 대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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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도 자기가치감이 수반 될 수 있는데(Sanchez & 

Kwang, 2007)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부모가 자기가치를 수반하는 자녀수반 자기

가치감이 있다(Eaton & Pomerantz, 2004, as cited in An & 

Yoo, 2019).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자녀의 성

공은 한국 어머니들의 행복감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었으며(Y. Park & Kim, 2009) 어머니들이 가장 자랑스럽

게 여기는 성공 경험이 자녀의 교육적 성취로 나타났다

(Y.-S. Park, Kim, & Tak, 2002). 

이러한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불안애착에 영향을 받

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불안애착의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

적인 상이 형성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존하고 집착하게 

되며 인정받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Crocker와 Park 

(2004)의 주장에 따르면 불안애착이 높을 때 외적인 영역

인 타인승인에 더 많은 자기가치감을 수반하게 된다고 하

였다. 불안애착을 형성하였을 때 자신에 대한 신뢰가 낮

으며 부정적인 자기상을 형성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의존

이 높아지게 된다. 타인으로부터 인정욕구를 높이고 타인

이 자신을 수용하는지에 대해 민감하며 관심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Bae & Yang, 2016). 이러한 불안애착의 특징이 

자신의 자존감을 내적인 영역에서 찾지 못하여 외적인 영

역에서 찾게 될 수 있으며 어머니의 불안애착은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을 선행하는 변인이 될 것이다.

한편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부모의 내적인 정서 상태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머니와 자녀가 서로에게 밀착되

고 의존이 높을수록 불안은 증가하며 이는 지나친 연합을 

경험하게 되어 분리불안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H. Park, 

2001). 외부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거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높아질 수 있다

(Burns, Brown, Ashby Plant, Sachs-Ericsson, & Joiner, 2006). 

자존감을 내적인 요인이 아닌 외적인 요인에 수반하였을 

때 개인은 성취에 대한 결과를 통제하기 어려우며 실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높게 지각한다(Crocker & 

Park, 2004). 따라서 부정적 정서인 불안이 높아질 수 있

으며 부모가 자녀의 성취에 집중하는 자녀수반 자기가치

감이 높아질수록 양육 불안이 높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

다. 그러나 부모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양육에서의 불

안을 높이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없었다.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양육불안의 관계를 설명하는 변

인 중 자기분화는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을 선행하는 변인

으로 설명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자기

분화 수준은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

으로 연구되어 왔다. 어머니의 심리내적인 변인과 자녀수

반 자기가치감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기분화, 자아정체

감, 집중적 모성 이데올로기 중 자기분화가 자녀수반 자

기가치감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H. Park, 2020). 또한 어머니의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 

때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낮아졌다(An & Yoo, 2019). 

이는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타인을 통해 자신의 가치

를 찾고자 하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수반 자기

가치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Y. A. Kim, 2021).

자기분화의 특성을 살펴보면, 심리 내적인 측면과 대인

관계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으며(Bowen, 1976) 대인관계

적 측면에서 ‘자기’의 형성은 진짜자기(solid self)와 가짜

자기(pseude self)에 영향을 주게 된다(M. Kim, 2021). 진

짜 자기가 형성되지 못했을 때 타인과의 융합이 높아지며 

이는 자신의 내적인 자원보다 타인의 생각과 인정에 휘둘

리게 된다(S.-K. Chung & Kim, 2004). 또한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어머니는 개별화 능력이 부족해 자녀

와 자신을 독립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녀와 쉽게 융합된다

(Peleg, 2005).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과 승인을 기대하게 되며(M. Kim, 2021) 특히 자녀

에 대한 동일시가 높게 나타나는 한국의 문화적 배경에서

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임을 넘어서 혼연

일체의 관계로 발현된다(Choi, Kim, & Yu, 1994, as cited 

in M. Park & An, 2023). 이러한 자기분화의 특성은 자녀

와의 심리적 경계가 구분되지 않으며 자신의 분신처럼 여

기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성취를 자신

의 것으로 지각하고 자녀에게 자신의 기대수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며(Seol, Kyeong, & Park, 2015) 자기가치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 특성은 

친밀감과 독립성의 균형을 이루어 자기분화 수준과 밀접

하게 관련될 수 있다. 특히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정서적 

경계설정과 개별화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러한 특성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감을 자녀의 성취나 반응

에 과도하게 수반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외적 상황이나 자녀의 

성과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가 불안정해지며, 결과적으로 

양육 상황 전반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양육불안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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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자기분화와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의 순차적 매

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자기분

화와 자녀로부터 분리된 자기가치감의 중요성을 확인하

고,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부모 

교육 및 상담 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자기분화는 불안애착과 양육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

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불안애착과 양육불안 간의 관

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양육불안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와 자녀수

반 자기가치감은 순차적 매개효과가 있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4년 9월 전국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7-12세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했다.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업 EMBRAIN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으

며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총 400명의 자료이다. 자

녀가 여러명일 경우 만 7-12세 자녀 중 한명을 선정해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연구대상의 나이 및 성별은 Table 1

에 제시하였다. 학령기 자녀의 어머니는 자녀의 학업성

취, 또래관계, 학교생활 적응, 학부모 활동 등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체, 인지, 사회정서의 발달

뿐만 아니라 교육자의 역할을 하게 되며 이에 대해 걱정

과 불안을 느끼며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처

럼 학령기는 부모들의 민감성과 불안감을 고조시켜 새로

운 양육의 위기를 겪는 시기이다(Rhee & Doh, 2014). 선

행연구에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머니는 달

라지는 환경으로 인한 부모역할 불안, 자녀발달 불안, 양

육불안 모두 유의미하게 상승했다(S. Shin,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한다.

연구도구

불안애착 척도

어머니의 불안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성인애착유형 척도

인 Brennan, Clark과 Shaver (1998)의 성인용 친밀 관계 애착

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Revised [ECR-R])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불안애착을 평가하였다. 이를 S. H.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ategory n (%)
Mother’s age 25-29 years   2 ( 0.5)

30-39 years  96 (24.0)
40-49 years 294 (73.5)
50-59 years   8 ( 2.0)

Child’s sex Male 188 (47.0)
Female 212 (53.0)

Child’s age 7 years  60 (15.0)
8 years  42 (10.5)
9 years  64 (16.0)

10 years  91 (22.8)
11 years  79 (19.8)
12 years  64 (16.0)

Note. N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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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04)이 원척도를 번안한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

증한 척도이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피애착

과 불안애착 중 본 연구에서는 불안애착을 측정하는 척도 

18문항(예: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다.”)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7점 Likert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으

로 환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은 불안정한 

애착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불안애착은 거절과 

유기에 대한 공포 및 걱정으로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거

나 과도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양육불안 척도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 불안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해서 We와 Chae (2015)가 개발하여 타당화한 양

육불안 척도를 사용했다. 총 26문항(예: “나는 아이가 남

들만큼 잘 하지 못하면 뒤떨어진 사람이 될 것 같다.”)으

로 5점 Likert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으로 환산

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불안이 높음을 나타낸다. 하위요

인은 5가지로 구성되어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6문항,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6문항, 자녀에 대한 염려 5

문항,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5문항,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4문항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

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으며, 요인별로 살펴보면 

부모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87,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

안 .83, 자녀에 대한 염려 .76,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

려.73.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84으로 나타났다.

자기분화 척도

부모의 자기분화를 측정하기 위해 Chung과 Cho (2007)

의 자기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8문항(예: “내 자존

심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

진다.”)으로 이루어졌으며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하위요인으로는 3가지로 심리내적(정서적 반응, 자기

입장) 차원 17문항, 대인관계적(타인과 융합, 정서적 단

절) 12문항, 심리내적과 대인관계적(정서적 융합) 9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으로 환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어

머니의 개별성과 연합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자기분

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 전체의 신

뢰도(Cronbach’s α)는 .92이고, 심리내적차원 .85, 대인관

계적차원 .81, 심리내적과 대인관계적차원은 .85로 나타났다.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척도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을 측정하기 위해 Maternal Child-based 

Worth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Eaton과 Pomerantz (2004)

가 개발하고 Seol 등(2015)이 번역하고 타당화 한 자녀수

반 자기가치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예: “내 자

녀가 학교생활을 얼마나 잘 하는지는 내가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보여준다.”)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7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총점으로 환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수행정도에 따라 자신

의 가치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3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24년 9월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업 EMB- 

RAIN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EMBRAIN은 1998년에 

설립되었으며 조사패널은 성비와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

되어 있다. 2024년 10월 기준 1,763,172명의 패널을 보유

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설문응답에 있어서 효과적으

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온라인 설문지로 준

비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사전에 모의로 진행한 후 적절

하다고 판단되어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에 대한 참여 의

사를 지닌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고, 이에 

동의한 어머니들만 연구에 참여하였다. 최종 분석에 활용

된 자료는 총 400명의 자료이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양육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와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SPSS 27.0 (IBM Co., Armonk, NY)과 

PROCESS macro version 4.1 (Hayes, 2018)을 사용하였으

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apping)

을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자

료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

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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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다.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사용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한다. 불안애착, 양욱불안, 자기분화,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다. 자기분화와 자녀수

반 자기가치감에 대하여 PROCESS macro Model 4를 활

용하여 단순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하여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Results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Table 2에 제시된 바

와 같이 각 변인들의 평균으로 불안애착은 49.43, 양육불

안은 65.96, 자기분화는 137.73,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46.76으로 나타났다. 측정 변인들의 정규분포를 확인한 

결과 왜도의 절대값은 최소 .01에서 최대 .42으로 나타났

다. 첨도는 절대값 최소 -.00에서 최대 .35로 분석되었다. 

정상분포의 조건으로 변인들 간 왜도와 첨도가 각 절댓값 

2와 7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변수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Curran, West, & Finch, 1996).

  상관관계는 불안애착은 양육불안(r = .59, p < .01), 자

기분화(r = -.62, p < .01) 자녀수반 자기가치감(r = .51, p 

< .01)에서 양육불안과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정적 상관

을 보였고 자기분화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양육불안은 

자기분화(r = -.63, p < .01), 자녀수반 자기가치감(r = .59, 

p < .01)으로 자기분화와는 부적 상관, 자녀수반 자기가치

감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자기분화는 자녀수반 자기가

치감(r = -52,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매개효과 분석

다음으로 매개효과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였다. 첫째 불안애착과 양육불안의 관

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으며 Table 3에 

제시였다. 어머니의 불안애착은 자기분화(β = -.62, p < 

.001)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Variable 

Anxiety attachment Parenting anxiety Self-differentiation Child-based self-worth
Anxiety attachment ―
Parenting anxiety .59** ―
Self-differentiation -.62** -.63** ―
Child-based self-worth .51** .59** -.52** ―
M 49.43 65.96 137.73 46.76
SD 15.73 16.09 23.44 16.21
Skewness .42 .21 .01 .23
Kurtosis .31 -.00 -.02 -.14
Note. N = 400.
**p < .01.

Table 3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ttachment and Parenting Anxiety
Path B SE β t p LLCI ULCI

Anxiety attachment (X) → Self-differentiation (M1) -.92 .06 -.62 -15.58*** .00 -1.03  -.80
Anxiety attachment (X) → Parenting anxiety (Y) .33 .05 .32 6.89*** .00  .24 .42
Self-differentiation (M1) → Parenting anxiety (Y) -.30 .03 -.44 -9.34*** .00  -.36 -.24
Note. N = 400.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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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다음으로 자기분화는 양육불안(β = -.44, p < .001)

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불안애착은 양육불안(β = .32, p < .001)에 정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5,000번의 bootstrapping을 통해 

복원 추출된 bootstrap sample의 간접효과 분포에서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유의확률(p)이 유

의수준 .05보다 작은 것으로,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

로 판단한다. 분석 결과로 하한 신뢰구간과 상한 신뢰구

간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불안애착과 양육불안에 직접효과 값은 

.33로 p < .001 (p = .000)이며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

지 않아 불안애착과 양육불안 사이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기분화의 간접효과 값은 .27로 p < .001 

(p = .000)이며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

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안애착이 양육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분화를 통

해서 양육불안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도 유의하여 부분 

매개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불안애착과 양육불안의 관계에서 자녀수반 자기

가치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Table 5에 제

시하였다. 불안애착은 자녀수반 자기가치감(β = .50, p < 

.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양육불안(β = .39, p 

< .001)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어머니의 불안애착은 양육불안(β = .39, p < .001)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5,000번의 bootstrapping를 통해 

복원 추출된 bootstrap sample의 간접효과 분포에서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유의확률(p)이 유

의수준 .05보다 작은 것으로,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

로 판단한다. 분석 결과로 하한 신뢰구간과 상한 신뢰구

간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미하

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불

안애착과 양육불안에 직접효과 값은 .40으로 p < .001 (p 

= .000)이며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불안애착과 

양육불안 사이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Table 5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Based Self-Wo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ttachment and Parenting Anxiety

Path B SE β t p LLCI ULCI
Anxiety attachment (X) → Child-based self-worth (M2) .52 .04 .50 11.66*** .00 .43 .61 
Anxiety attachment (X) → Parenting anxiety (Y) .40 .04 .39 9.18*** .00 .32 .49
Child-based self-worth (M2) → Parenting anxiety (Y) .39 .04 .39 9.14*** .00 .30 .47
Note. N = 400. 
***p < .001.

Table 4

Bootstrapping Results of the Indirect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ttachment and 
Parenting Anxiety

Path B SE / 
BootSE

t p LLCI / 
BootLLCI

ULCI /
BootULCI

Total effect
Anxiety attachment (X) → Parenting anxiety (Y) .60 .04 14.54*** .00 .52 .68
Direct effect
Anxiety attachment (X) → Parenting anxiety (Y) .33 .05 6.89*** .00 .23 .42 
Indirect effect
Anxiety attachment (X) → Self-differentiation (M1) → 
Parenting anxiety (Y)

.27 .04 ― ― .20 .34

Note. N = 400. BootSE, BootLLCI, and BootULCI are reported for the indirect effects only.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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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의 간접효과 값은 .20으로 p < .001 (p = .000)이며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안애착이 양육불안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을 통해

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애

착이 증가하면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증가하며, 자녀수

반 자기가치감이 증가하면 양육불안이 증가하는 간접효

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순차적 매개효과 분석

다음으로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양육불안의 관계에서 자

기분화와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불안애착은 자기

분화(β = -.62, p < .001)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며 자녀수반 자기가치감(β = .29, p < .001)과 양육불안(β 

= .23, p < .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자

기분화는 자녀수반 자기가치감(β = -.34, p < .001)과 양육

불안(β = -.33, p < .001)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

냈다.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양육불안(β = .30, p < .001)

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애착이 양육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 자기분화와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의 순차적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

증하기 위해 5,000번의 bootstrapping를 통해 복원 추출된 

bootstrap sample을 통해 효과성을 판단한다. 분석 결과로 

하한 신뢰구간과 상한 신뢰구간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

므로 간접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Table 8

에 제시하였다.

불안애착이 자기분화를 통해 양육불안에 미치는 간접

효과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애

착과 양육불안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21, CI [.14, .29]). 

Table 6
Bootstrapping Results of the Indirect Effects of Child-Based Self-Wo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ttachment and
Parenting Anxiety

Path B SE / 
BootSE

t p LLCI / 
BootLLCI

ULCI /
BootULCI

Total effect
Anxiety attachment (X) → Parenting anxiety (Y) .60 .04 14.54*** .00 .52 .68
Direct effect
Anxiety attachment (X) → Parenting anxiety (Y) .40 .04 9.18*** .00 .32 .49
Indirect effect
Anxiety attachment (X) → Child-based self-worth (M2) → 
Parenting anxiety (Y)

.20 .03 ― ― .15 .26

Note. N = 400. BootSE, BootLLCI, and BootULCI are reported for the indirect effects only.
***p < .001. 

Table 7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and Child-Based Self-Wo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ttachment and Parenting Anxiety

Path B SE β t p LLCI ULCI
Anxiety attachment (X) → Self-differentiation (M1) -.92 .06 -.62 -15.58*** .00 -1.03 -.80
Anxiety attachment (X) → Child-based self-worth (M2) .30 .05 .29 5.61*** .00  .20 .41
Self-differentiation (M1) → Child-based self-worth (M2) -.24 .04 -.34 -6.59*** .00  -.31 -.17
Anxiety attachment (X) → Parenting anxiety (Y) .24 .05 .23 5.13*** .00  .15 .33
Self-differentiation (M1) →  Parenting anxiety (Y) -.23 .03 -.33 -7.20*** .00  -.29 -.17
Child-based self-worth (M2) → Parenting anxiety (Y) .29 .04 .30 6.95*** .00  .21 .38
Note. N = 400.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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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머니의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낮

아져 양육불안을 높이는 것에 영향을 줄 것임을 의미한

다. 불안애착이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을 통해 양육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

문에 불안애착과 양육불안의 관계에서 자녀수반 자기가

치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09, CI [.05, .13]). 이는 어머니의 불안애착이 높을

수록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높아져 양육불안을 높이는 

것에 영향을 줄 것임을 의미한다. 불안애착이 자기분화와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을 통하여 양육불안에 미치는 간접

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어머니의 불

안애착과 양육불안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와 자녀수반 자

기가치감이 순차적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검증되었다(B = .06, CI [.04, .10]). 본 연구의 모형에

서 불안애착이 양육불안으로 가는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자기분화,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의 매개변인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Table 8

Bootstrapping Results of the Indirect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Self-Value with Childre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nxiety Attachment and Parenting Anxiety

Path B SE / 
BootSE

t p LLCI / 
BootLLCI

ULCI /
BootULCI

Total effect
Anxiety attachment (X) → Parenting anxiety (Y) .60 .04 14.54*** .00 .52 .68
Direct effect
Anxiety attachment (X) → Parenting anxiety (Y) .24 .05 5.13*** .00 .15 .33
Indirect effect
Anxiety attachment (X) → Self-differentiation (M1) → 
Parenting anxiety (Y)

.21 .04 ― ― .14 .29

Anxiety attachment (X) → Child-based self-worth (M2) → 
Parenting anxiety (Y)

.09 .02 ― ― .05 .13

Anxiety attachment (X) → Self-differentiation (M1) → 
Child-based self-worth (M2) → Parenting anxiety (Y)

.06 .02 ― ― .04 .10

Note. N = 400. BootSE, BootLLCI, and BootULCI are reported for the indirect effects only.
***p < .001. 

Figure 1. A model of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child-based self-wo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ttachment and parenting anxiety.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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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불안애

착, 자기분화,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양육불안 간의 관계

를 살펴보고, 불안애착과 양육불안의 관계에서 자기분화

와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자녀와의 관계적인 영향

을 주는 변인을 탐색하여 실제 상담 및 부모교육의 개입

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불안애착이 자기분화를 매개로 양육불안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기분화는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애착이 양육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분화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증가되고 자녀와 밀착된 관계를 

벗어나 스스로 능력을 독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안애착

을 형성한 어머니는 양육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의 능력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불신감

을 느껴 양육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기분화의 간접적인 영향은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가

지지 못한 불안애착은 자신에 대한 상이 부정적이기 때문

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해 자아가 분

화되지 못한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양육에서

는 자신의 기준을 만들기 어렵고 모호한 단서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어머니는 외부세계

에 더욱 민감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 문제를 크게 

지각하게 된다. 이때, 감정적인 통제가 어려워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느끼게 되며 자녀에 대

한 죄책감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져 양

육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불안애착이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을 매개로 양육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애착이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을 증가시켜 양육불안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

인 효과가 유의미했다. 불안애착을 가진 어머니는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밀착된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자녀에게로 자신의 자존감을 수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호한 양육에서 명확한 기준을 찾

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자녀의 성취라는 결과에 기대는 

것이다. 또한 학령기에는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에 참여하

며 자녀의 성취에 자기가치감을 수반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이는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쉽게 불

안정해지며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양육불안을 높이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불안애착과 양육불안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와 자

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순차적으로 부분매개하는 것이 나

타났다. 이는 불안애착을 형성한 어머니는 양육불안이 직

접적으로 촉발되기도 하지만, 자기분화와 자녀수반 자기

가치감을 통해 간접적인 경로 또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불안애착으로 인해 자

기분화 수준이 낮은 어머니에게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양육불안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어머니의 경우, 개별성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자녀와의 관계에 몰입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경

계가 모호해져 자녀를 또 다른 나로 여기고 자녀가 성취

하지 못할 때 부족한 자신을 느껴 자존감이 불안정해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이는 곧 자녀의 수행에 따

라 어머니의 자존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양육 상황에서 

쉽게 초조하거나 불편한 감정으로 이어져 높은 양육불안

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상담 및 교육 현장에 적

용 가능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애착을 형성

한 어머니가 양육불안을 느끼는 경우 어떠한 개인내적인 

경로로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자기분화와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의 순차적 매개를 확인하여 부모 상담에 

있어 상담적 개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먼저 상담에 있어서 양육불안을 호소하는 어머니에게 자

기분화 수준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자

녀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유대감과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

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기분화

는 단기간에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른 치료적 

개입에도 한계가 있어 자기분화가 어떻게 양육불안에 이

르게 되는지 기제를 찾아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불안애착을 형성하여 자기

분화 수준이 낮은 어머니에게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을 함

께 고려하는 개입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시로 부모성찰 프로그램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신화를 

기반으로 한 치료 MBT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는 궁극적으로 타인이 자신과는 다른 감정, 생각, 소망 등

의 주관적인 내적 세계를 가지는 것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Fonagy & Bateman, 2007).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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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애착을 형성하여 자녀와 분리되지 못해 자녀에게 자신

의 가치를 수반하는 어머니에게 자녀와 자신이 구분되는 

존재이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의식화할 

수 있게 돕는다. 정신화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신 및 자

녀의 정신상태에 대한 지각과 영향력을 이해하고 자녀의 

요구에 초점을 유지하도록 한다(Ensink, Normandin, Pla- 

mon-don, Berthelot, & Fonagy, 2016; Ordway, Webb, Sadler, 

& Slade, 2015). 따라서 자녀의 성취를 향한 부모중심의 

양육이 아닌 자녀중심의 양육을 촉진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동안 양육불안에 대한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가 되었으며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주목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특

히 어머니의 자존감과 관련하여 양육불안을 살펴본 선행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자녀 관계에 초

점을 맞추어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개인내적

인 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로 양육불안을 높이는지를 밝히

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 어머니들의 학문적 사회화 과정

을 살펴본 선행연구(Chun, Son, & Ham, 2023)에서는 어

머니가 자녀에게 학업성취에 대해 학업적 기대, 태도, 가

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면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대처하고 개입하였으며 다른 어머

니들과의 경쟁에 참여해 부모 역할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자존감을 충족하였다. 이는 자녀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주

기 위함이지만 자녀가 자율성을 발달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업과 자녀의 성취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한국의 사회문화

적인 특성을 반영한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어머니의 양

육불안을 높임을 발견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Crocker (2002)는 자존감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대안점

으로 자기 확신을 갖고, 역기능적인 영역에서의 수반을 

포기하며, 무조건적 긍정적인 존중을 통해 비조건적 자존

감을 개발하며, 초월적인 목표를 가져 스스로에게 가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제시하였다. 불안

애착을 형성하여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어머니에게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의 대안으로 자녀의 성취와 같은 외부적

인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내부적인 요소나 자녀의 

성장과 같은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현장에서 

도와 양육불안을 저하시키는 것에 기초를 마련하는 데 활

용될 수 있겠다.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기보고식으로 측정

된 결과만을 활용하였다. 각 측정도구들은 신뢰도와 타당

도가 검증되었으나 불안애착, 양육불안, 자기분화, 자녀수

반 자기가치감은 부정적인 문항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응답하였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객

관적인 자료수집방법을 통해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

째,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

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외에 양육자에게 연구결

과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성인애착

과 양육불안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개인내적인 변인인 자

기분화와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을 사용하였으나 두 변인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이 더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

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SNS상 사회비교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으로 배우자지지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를 확인하였다(S. M. Kim & Kim, 2020). 이처럼 양육불

안과 관련하여 개인외적인 변인들을 포함하여 복합적인 

관련성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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